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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답하는 아이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참 가슴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언제쯤 이

런저런 이야기를 할까 손꼽아 기다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마디 하면 열 마디 말대답대

장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태도를 보면서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말

대답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존중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유아기의 말대답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새로운 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언어능력이 뛰어난 아이 중에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서 자신의 생각을 

말로 꼭 표현해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말대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심하게 혼을 낸다면 점점 아이는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말대답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아이의 말대답은 부모에게 반항, 저항, 분노, 피곤, 배고픔 등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

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아이가 관심을 끌기 위해 억지를 부릴 때는 부모는 화난 감정을 내색하지 말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호통 치는 방법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아이는 말다툼을 즐기고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더 이상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해주세요. 

야단을 치는 것보다 부모의 무반응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이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잘못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부모가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